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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못 이겨 실수"…'몸캠피싱' 말왕, 유출엔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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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몸캠 피싱 피해 사실의 전말을 밝히는 유튜버 말왕. (출처=말왕TV) 2025.05.28. photo@newsis.com *재판

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몸캠 피싱 피해 사실을 고백한 구독자 165만 헬스 유튜버 말왕이 최근 나체 사진 재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말왕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건의 발단과 결론에 대해 풀어드리도록 하겠다"며 "8~9년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

는데 쪽지가 하나 왔다. 속옷 모델 제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영상통화로 속옷을 입은 채 패션쇼를 하듯 모델 테스트를 진행했고, 상대방은 "핏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말왕은 "관계자가 얼굴은 안 보여줬고 몸매를 보여줬다. 몸매가 정말 좋았다. 연락을 꾸준히 한 게 아니라 끊고 보여주고 했

다"며 "둘 다 혈기 왕성한데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한참 지나서였다. 말왕은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관계자가 의심스러워 "가슴을 한번 쥐어보라"고

요구했고, 이후 통화가 끊어졌다. 

결국 말왕은 연락을 끊고 관계자 계정을 차단했다. 그러자 관계자는 다른 카카오톡 아이디로 "한 번 더 기분 좋아지자"며 접촉

을 해왔고, 이내 금전 협박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냥 시원하게 다 까"라고 받아쳤다고 했다.

이후 말왕은 3~4년 전 게이 커뮤니티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는 "제 개인 방송에서도 (유포된 사

진을) 언급하는 공격이 많아지면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말왕은 가해자에 대해 '여장 남자'가 아닌 여성인 척 사진을 도용한 남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몸매 자랑하려고 영상 올리는

여성들 많지 않냐. 그런 분들의 영상을 짜깁기해서 짧게 짧게 보여줬다. 나는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2차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 소지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사진이 유출된 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말왕은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힘들었던 적이 없다. 내가 잘못한 거다. 제가 머리가 안 좋고 성욕을 못 이겨서 한

실수가 맞아서 저는 상관이 없다"며 "다만 저를 믿는 친구들,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여러분께도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려드

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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